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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

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인터넷 중독이

나 약물중독과 같은 또다른 형태의 중독과 같은 형태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또래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

성은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삶에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애착은 팬덤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

인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팬덤활동에 대한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

을수록 팬덤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삶이 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

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중심어 :∣삶의 만족도∣자아탄력성∣또래관계∣팬덤활동∣다중집단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firstly to examine whether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nfluences their 

fandom activities, then to analyze whether the influences of ego resiliency and peer relations on 

fandom activities vary by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how, if they do, and finally, using 

multi-group analysis,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eir fandom activ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s lower, their involvement into 

fandom activities are increased. Secondly, peer relations and ego resiliency has different relations 

to fandom activities, that is the former have indirect impact on fandom activities. Ego resiliency 

has both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fandom activities, that is adolescents who have higher 

ego resiliency participate more actively into fandom activities and this influence is mediated by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to fandom activities depends of adolescents’ 

gender, that is girls involve in fandom activities more actively. One consisten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fandom activities are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re various program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self respect and peer relations of 

adolescents are necessary to facilitate healthier culture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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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SNS가 급

속하게 보급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팬덤활동 또한 급격

히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락․연예 프로그램의 

확산과 흥미위주의 대중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이제 대

중문화는 십대 문화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9].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직업관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즉, 연예인이 청소년들에게 우상이자 명사로 

떠오르고 있어 스타가 되고자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예인에 대한 외적인 모방 은 가

치관이나 신념까지 모방하게 되어[41] 자아에 대한 신

뢰와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물론 청소년의 팬덤문화를 그들만의 독특한 청소년 

문화로 인식하는 대안 문화관적 관점도 존재한다[16]. 

그러나 팬덤활동을 사회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이 왜 팬덤활

동을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화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고, 이들을 동경하고 모방함으로써 카타르

시스를 느낀다[3].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

도가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을 통해 또래와 

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

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청

소년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경험해 나가면서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

면 팬덤활동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팬덤활동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해소하지 못한 자유의 

결핍, 공동체의 부재, 그리고 불완전한 정체성 등을 가

상의 사실 혹은 이상적인 인물로부터 대리 충족하고자 

하고, 이것이 지나쳐 스타에 대한 중독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청소년에게 부정적일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팬덤활동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팬

덤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가?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

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팬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정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

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보다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고찰 

1. 청소년 팬덤활동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

팬덤이란 fanatic이라는 ‘열광적이고 추종한다’는 의

미와 dom이라는 집단적 증후군의 뜻이 결합된 말로 특

정대상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지

칭하던 말이었다[19]. 이것은 좁게는 팬 의식을 의미하

지만 포괄적으로는 팬이라는 현상과 팬으로의 의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6]. 즉, 팬덤은 특정 인물

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여 빠져드는 사람들 또

는 그러한 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팬클럽 문화에 대해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

구되기 시작하였다[19]. 실제로 팬클럽 구성원들은 주

로 중고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9].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유난히 열광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팬덤

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의 관

점에서 볼 때 대중스타에 열광하는 것은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긴장과 다양한 갈등심리의 해소, 현실의 

도피, 대리만족, 역할모델의 대상의 추구 등을 반영하며 

더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사고와 행동을 구현하는 집단

적 체험의 장이다[7]. 이처럼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

의 특이한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나

름대로의 존재가치를 찾아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



청소년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169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14][31].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들이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도교육이나 지

배적인 질서에서 성취할 수 없는 욕구를 성취하는 데 

대중문화를 이용하고 있어[6][22] 청소년들의 팬덤활동

은 학교생활이나 발달과정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10]. 

반면, 또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팬덤형성과정

에서 스타를 향한 자신의 애정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 ‘중독’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으로 인해 오히

려 불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앨

범을 못 사거나 콘서트에 못갈 때, 매일 다른 팬들이 올

린 스타관련 게시물을 읽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스타생

각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없고 하루종일 모든 생각이 스

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19].

Fiske(1993)에 따르면, 팬덤은 자율의 결핍, 공동체의 

부재, 불완전한 정체성 즉,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삶에 

대한 위로를 받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인 동시에, 팬은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고자 유명인과 스포츠 스타에 대

한 충성도를 통해 자신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34]. 이렇게 볼 때 청소년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

들만의 문화를 조직하여 그 안에서 밖으로부터 제공받

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자본들을 생산하여 

문화적인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현실과의 간극을 극

복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소외와 결핍을 느끼게 되어, 

결국 행복을 위한 노력이 행복의 결핍으로 좌절을 경험

하게 할 수 있다. 

팬덤은 사회 내에서 그다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적 문화에서 많이 나타난다[1]는 점을 주목할 때 

우리사회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팬덤은 남성

보다는 여성, 성인보다는 청소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팬덤활동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사이에서 더욱 우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41][36].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점차 독

립적으로 또래문화에 참여하여 또래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성과 독립심

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그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다른 

정체성의 대상을 찾게된다.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 스

타 등은 이들에게 대안적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

내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보다는 연령이 어린 중학생 

그리고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적극적인 팬덤활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1], 또다른 연구[26]에서도 

여아가 더 적극적인 팬덤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 팬덤활동의 원인 및  영향
출처 팬덤활동의 원인 및 영향

긍적적 측면

[7]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긴장, 다양한 갈등심
리의 해소, 현실도피, 대리 만족,역할모델 대상
의 추구, 집단적 체험의 장

[14][31] 나름대로의 존재가치를 찾아감
[6] 현실에서 성취하지 못한 욕구성취
[10] 학교생활 및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부정적 측면

[19] 스타에 대한 중독현상을 경험
불안감 경험

[35] 자율의 결핍, 공동체의 부재, 불완전한 정체성 

[1]
청소년의 문화적 결핍을 매우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
주변적 문화에서 많이 나타남

2.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을 나타내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의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25]. 지각

된 삶이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각하

는 것으로[29], 국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5][17][41]. 청소년기의 

낮은 삶이 만족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

소년 자살을 비롯한 인터넷 및 게임중독, 음주 등과 같

은 문제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위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삶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과 관련된 대표적

인 변인 중의 하나는 자아탄력성이다. 

탄력성이란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

과 문제해결 방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5].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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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4],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13]. 실제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

이 주변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갖게 되고[30] 실제 이러한 자신감은 더 많은 대처전

략을 갖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상황대처능력을 높여주

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삶

의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한다[23]. 즉, 또래들과의 감정

적인 표현과 소통을 통해 자존감을 고양시켜 삶의 만족

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또래집단에서의 긍정적인 

지지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24][43]. 또래애착

은 가족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준거집단으로부

터 느끼는 주관적 관계의 속성이므로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

은 친구들과 일상에서의 고민을 나누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32],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발

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와 극복에 도움을 준다는 면

에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게 된다

[15][36]. 이러한 측면에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교생활 만족은 물론 전반적 삶의 

만족과도 관련되어 있다[39][40].

이 밖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가족구조가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부모 가족이 청소년을 지지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이로인해 

삶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29][3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총 78개

의 표본 학교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716명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종 2,35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최종 수집된 2,351명 중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1,358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팬덤활동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총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팬미팅 참석, 팬클럽 및 팬카페가입, 방송국이나 공

연장, 경기장 가기, 홈페이지 방문, e-mail 또는 팬레터 

쓰기, 선물보내기,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책, 

CD, 비디오테이프, DVD 구입,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 등의 문항을 통해 4점척도로 측정되었다. 팬덤

활동의 신뢰도는 Cronbach =.87이었다.

2.2 매개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

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세 문항을 4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 =.80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

록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독립변수: 자아탄력성, 긍정적 또래관계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

탄력성 척도[30]를 유성경(2002)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

한 14개의 문항을 사용[12]하였으며, Cronbach =.83

이었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Armsden & Greenberg(1987)가 

제작한 또래애착척도(IPPA)[28] 총 25문항 중 하위영

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3개의 하위영역 의

사소통, 신뢰, 소외 영역 중 긍정적인 또래애착관계를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신뢰 영역에 해당되는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또래관계의 신뢰도는 

Cronbach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통제변수: 소득수준, 가족구조, 성별
소득수준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분위별 경계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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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5개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1. 가족구조는 동

거하는 부모의 수에 따라 양부모인 경우는 2, 한부모는 

1, 조부모 및 기타는 0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

의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통합모형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다집단분석

에서는 성별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어떠한 요인들

이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또

래관계가 삶에 만족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 모

두 적절해야만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므로, 형태동일성

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여러 경쟁모형이 있을 때 통계

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에 동

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녀 집단별로 모형비교를 실시

하여 동일한지 알아보았다. 형태동일성을 충족한 후, 측

정동일성(metric invariance)과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은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구조동일

성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동일성 검증이 먼저 성립되어

야 한다. 측정동일성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사이에 

각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평가한다. 요인계수는 측정변

수와 잠재변수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요인계수가 

집단 간에 같다는 의미는 측정변수들이 같은 잠재변수

를 측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26]. 집단 간 측정 동

일성 모형을 동일화 제약을 가한모형과 가하지 않은 모

형을 비교하여 검증하고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여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연구 

모형에 대한 분석은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이 외에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1. 통계청(2010),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경계값

  (단위: 원)

20% 40% 60% 80%
경계값 1,889,016 2,865,000 3,773,566 5,084,726

하기 위해 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지수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초
통계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중 1 

청소년 1359명 가운데 40%(543명)이 남자, 60%(815명)

이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생이 팬덤활동

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대상청소년 가구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가구의 분

위별 소득경계값(5분위)을 기준으로 1분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전체의 21.3%(273명)이었으며, 2분위가 18.6%, 

3분위는 20.0%, 4분위 23.4%, 그리고 5분위가 16.6%로 

나타나 표본의 소득수준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수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2

변 수 통계량(명:%)

성별 남 543(40.0)
여 815(60.0)

가족구조
양부모 1176(86.7)
한부모 163(12.0)

조손 및 기타 17(1.3)

연평균 가구
소득 수준3

20% 273(21.3)
40% 238(18.6)
60% 258(20.1)
80% 300(23.4)
100% 213(16.6)
최대값 최소값 평균(SD)

연가구소득
(만원) 30,000 0 4,375.4

(2,859.0)
긍정적 
또래
관계

의사
소통 12.0 3.0 9.2(1.8)
신뢰 12.0 3.0 9.2(1.8)

자아탄력성 56.0 16.0 40.9(6.2)
팬덤활동 36.0 3.0 15.5(6.0)

삶의 만족도 12.0 3.0 8.4(2.1)

2. 각 변수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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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구소득의 소득이 전혀 없는 0에서부터 30,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상 가구의 연가구소득 평균은 4,375만원(2,859.0)이었다.

분석대상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의사소통과 신뢰는 모두 최소값이 3.0, 최대값이 12.0으

로 나타났으며 평균 또한 9.2(1.8)로 두 항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평

균 40.9점이었으며, 팬덤활동은 15.5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대값 15점, 최소값 3점

이었으며 평균은 8.4점이었다.

2. 연구모형 분석결과
2.1 측정모형 분석
팬덤활동,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긍정적 또래관계 

등을 측정하는 잠재변수들의 구성개념에 관한 측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 df(p) CFI TLI RMSEA

331.528 459(.000) .817 .790 .068

2.2 구조모형분석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또래애착이 

팬덤활동과 삶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확인하고 청소년의 남녀 집단 간 경로 

구조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분석결과,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모두 삶의 만족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

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

적인 애착관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높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4],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에서의 적응과 

3. 201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 분위별 경계값

학교생활 만족은 물론 전반적 삶의 만족과도 관련되어 

있다[38]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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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모형 분석결과(표준화계수)

팬덤활동에 대해서는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

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동에 비교적 더 많이 참

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한 수준의 우

상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적응적이라는 선행

연구[26]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또래관계는 팬

덤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청소년 팬덤활동을 청소년들의 또래문화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보다는 개인적인 특

성이나 성향이 오히려 청소년을 팬덤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삶

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동에 더 활

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긴장과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세계로 부터

의 도피, 대리만족 등을 반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팬덤활동에 대해 연

구자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

들의 팬덤활동은 친구관계를 매개해주고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2][18], 함께 팬클럽 활동 등을 함으로써 또

래간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결과적으로 삶

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반

면 삶에 대한 낮은 만족정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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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에 

대한 몰입이나 중독현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된다는 주장이 있다[19]. 본 연구

의 결과에서는 후자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

록 팬덤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3 다중집단분석
다중집단분석은 두 집단의 경로에 대해 아무런 제약

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과 두 집단이 모형에서 각 

경로가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모형 간의 적합

도를 비교하여 두 집단 사이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차이

가 있는지 판단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즉, 남녀 두 집단 간 경로가 같다고 가정한 귀무

가설이 채택되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동일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모형의 구조동일성 비교
모형  df(p) 

비제약 1169.174 256 452.208/46
(p=3.913)등가제약 1621.382 302

모형 CFI TLI RMSEA
비제약 .884 .845 .051
등가제약 .833 .810 .057

모형의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형태동일성이 모두 

확보되었으므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남녀집단간의 

경로계수의 유의도와 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림 2].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경로계수의 크기

에도 차이가 있었으나 동일한 경로에서의 유의도도 차

이가 있었다. 

먼저, 여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팬덤활

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

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팬덤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긍정적인 또래와의 애착관계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팬덤활동

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

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통합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팬덤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자아탄력성과 팬덤활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이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 집단

에서는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여학생 집

단과 동일하게 유의하였으나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팬덤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보다 팬덤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고[1][7][34] 제시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이같은 결과는 여학생의 관계지향적 특성이 반영되

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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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중집단분석결과: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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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중집단분석결과: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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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팬덤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나 또래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동일한지그렇지 않

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

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인터넷 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또다른 형태

의 중독과 같은 형태로 발전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또래관계는 삶의 만

족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

다. 즉,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면서 동시에 삶에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애착은 팬덤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를 통

한 간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팬덤활동에 대한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팬덤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삶

이 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함의를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팬덤활동은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삶의 만족도와 팬덤활동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팬덤활동 자

체가 청소년 고유의 문화로서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현

실도피나 대리만족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스

타에 몰입하게 되면서 스타에 중독되는 현상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사회참여활동의 일환으로 팬덤활동을 

선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고, 

적절한 청소년 문화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

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좀 더 적극

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청소년 

활동 및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학생의 경

우 관계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기회나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

소년의 학교 밖 활동이나 자원봉사 및 문화 활동, 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프

로그램의 형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성별 특성을 반

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의 종류를 구분

하지 않았으나 그 종류에 따라 또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팬덤인지 오프라인 팬덤인지에 따

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

럼 청소년이 어떠한 형태의 팬덤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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